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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명 시민언론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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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간 윤석열 대통령 출근시각 점검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윤대통령 거의 매일 지각 
출근일 22일 중 이틀빼고 모두 지각 

 
<시민언론 더탐사>는 시민의 편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탐사보도전문 언론사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관한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추적 보도한 바 있으며, 최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탐사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 시각 점검 통해 지각한 날 확인 

 

지난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 지각을 한 것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2월 12일부터 매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현장 취재와 

CCTV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오전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지각했습니다.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 넘어 출근한 날은 16일이며, 20분 넘게 

지각한 날도 5일이나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오전에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는 날까지 제외할 경우, 단 이틀(1월 4일, 9일) 빼고 모두 지각입니다. 

 



더탐사 취재진이 정한 출근시각은 용산 대통령실 게이트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집무실로 들어가는 시각은 이보다 더 늦은 시각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출근 시각 점검 

영상)  

https://youtu.be/a-eBeR9kQzA
https://youtu.be/a-eBeR9kQzA


 

🔼12월 12일부터 1개월간 대통령 출근 시각 점검 ⓒ시민언론더탐사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게이트 통과 시각 ⓒ시민언론더탐사 

 

대통령은 헌법상 선출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이 근무하던 시기인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출근과 퇴근 

관련 기사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등청과 퇴청 행사가 사라져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선거 관련 행사에 늦는 경우가 잦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중에도 행사에 늦게 참석해 빈축을 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 

여왕 장례식에 지각해 조문이 불발된 적도 있었고, G20 야간 행사에 늦게 참석한 장면이 

행사 영상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잦은 지각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는 대통령실에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1월 10일 

오후 연락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탐사 취재진은 이전에 통화했던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게 문자를 통해 대통령의 

잦은 지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최근 대통령 관저로 배달된 수상한 소나무 분재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목사가 천만원대 소나무 

분재를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기사 보기)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는 허위사실 
 

첫째, 시민언론 더탐사가 유튜버, 유튜브 매체 또는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이같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가 언론중재위 피신청인으로 참석해 기자협회 

미가입을 이유로 더탐사가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기사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해당 기사) 시민언론 더탐사는 현재 인터넷기자협회 

http://www.thetam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0214330005084


회원사이며, 반복되는 압수수색에 대해 회원사로서 인터넷기자협회 차원의 대응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둘째, 청담 게이트가 허위로 드러났다는 표현은 거짓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당사자들의 진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7월 19일 밤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으며,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참석 여부는 목격자인 첼리스트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어 공직자인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의 알리바이 입증 없이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첼리스트는 

한동훈 장관이 두려워 진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말도 더탐사 기자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도어락 해제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시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있으나 도어락 해제 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타워팰리스 현관의 특성상 버튼이 두개가 있었고, 둘중 어느것이 초인종인지 

몰라 눌렀던 것이 지문 인식기가 켜지게 된 것입니다. 취재진 중 누구도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거나 비밀번호 버튼을 누른 적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집에 있다면 인터콤을 

통해서라도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의도 역시 전혀 없었음은 방문 

취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넷째, 첼리스트 확인 취재없이 보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0월 24일 첫보도 전에 청담동 술자리 참석자인 이세창 씨와 

첼리스트를 상대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를 했습니다. 이세창 씨는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상 시인했고, 첼리스트는 노코멘트했다는 것은 기록으로 모두 남아 있습니다. 

 

첼리스트와 12월 3일 1차 면담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의 존재는 확인이 되었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런데, 

첼리스트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다는 발언이 확인된 만큼 

위 4가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신청을 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인용시 주의사항>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른 인터넷 신문사(등록번호 : 경기,아53447)입니다.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탐사보도언론 시민언론 더탐사 

시민언론 더탐사 
 

►보도자료 신청 : biguse@citizenpress.co.kr 로 명함 이미지를 첨부해서 신청 

요망◀ 

 


